
태국 (Amazing Thailand) 

태국은 동남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차이나, 미얀마 그리고 중국 남부지역의 게이

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 총면적은 약 513,115평방 킬로미터로 프랑스와 비슷하며 남한 면적의 

5배 정도이며, 국토의 28%가 삼림지대, 41%는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대략 6천 2백만명 정도로, 태국인, 중국인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말레이, 라오스, 인디언, 

그리고 버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언어는 태국어지만 상업 영어도 통상적인 언어로 사용되

고 있다. 

 

태국의 국교는 불교로, 태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남

쪽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초기 태국의 사람들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측되며, ‘Thai’라는 국명은 ‘자유’를 

의미하는 태국어에서 유래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국가 중 하나

이다. 

 

 

 

태국은 수도인 방콕 (Bangkok)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길게 펼쳐져 있다. 방콕은 현지인들에게는 

‘천사의 도시’ 라는 뜻의 ‘끄룽텝(Krung Thep)’ 이라 불리며 시내 곳곳을 흐르는 강과 수로 덕분에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며, 화려한 사원, 궁전, 수

상 가옥, 전통 춤, 화려한 쇼 등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남부 지역에는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휴양지 푸켓 (Phuket)이 있다.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푸켓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고운 백사장, 석회암 절벽, 우거진 숲이 자리하고 있다.  

 

 

중부 지역에는 아유타야 (Ayuthaya)가 있다. 아유타야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돼 보호 및 관리되고 있다는 것만을 봐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 수 있다. 다양하고 역사 깊은 

사원 및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동부 지역에는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Queen of Asia’s Resorts)’이라 불리는 파타야 (Pattaya)가 있

다. 푸른 언덕 너머로 숲이 드문 드문 보이는 해안선이 있는 파타야! 낮에는 해변의 야자수 아래

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달빛 머금은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을 산책하거나 다양하고 활기찬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제 학회가 열리는 북부 지역의 대표 도시인 치앙마이로 가보자. 

 

치앙마이 (Northern Rose of Cultural Heritage with Heavenly Nature)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의 문화가 조화를 이뤄 ‘북부의 장미’로 칭송받는 태국의 제 2

의 도시, 치앙마이!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부인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어, 방콕과는 다르게 습하지 

않고 서늘하다. 풍부한 문화 유산, 화려한 축제, 뛰어난 수공예품, 다양한 여행 코스, 인근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고산족들의 다채로운 생활상,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국립공원을 비롯해 수 

많은 산과 정글 등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치앙마이는 성벽 및 해자를 사이에 두고 안은 구시가지, 밖은 신시가지로 나뉜다. 구시가지에는 

1296년 란나 왕조(Lanna Kingdom)가 세운 도시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성벽 및 해

자는 물론 300여 개에 이르는 사원이 골목을 하나씩 돌 때마다 얼굴을 들이밀려 과거로 가는 타

임머신을 타라고 재촉한다.  

 

치앙마이의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다.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 여러 

동/식물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1월의 산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치앙마이의 트래킹이 각

광받는 이유는 굴곡이 심한 산과 강이 많고 다양한 종족이 사는 고산족 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도보로 이동하는 중간에 코끼리를 타는 코스도 끼여 있어 이국의 정취를 맘껏 즐길 수 있다.  

 



 

 

 

 

치앙마이는 또한 태국 교육의 메카이기도 하다. 하나의 왕립 대학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대학교

가 있으며, 불교 및 기독교 신학대학, 네 개의 영어 학교 등 다양한 교육 기관이 포진되어 있다. 



이중에는 세계 100위권에 드는 치앙마이 대학이 있다. 치앙마이 대학은 광활하고 아름다운 캠퍼

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전기차로 유명하다. 전기차를 타고 치앙마이 대학의 캠퍼스를 누려보자.   

 

 

 

 

다음은 치앙마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들 대부분이 치앙마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나절 또는 하루 코스로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다.  

 

1) 매탱 코끼리 공원 (A Touching Encounter with Maetaeng Elephant, 

Mammoth Offspring) 

치앙마이 북부에 위치한 매땡 코끼리 공원은 코끼리 쇼 1시간, 코끼리 트래킹 30분, 우마차 30분, 

뗏목 래프팅 30분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만약 여행 기간을 1~2일로 충분히 잡는다

면, 얼마쯤 걷고, 폭포 등에서 수영을 하고, 코끼리를 타고, 뗏목으로 강 하류로 이동하고, 고산족 

마을에서 잠을 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코끼리 쇼 (Joyful Moments with Gifted Elephants) 

코끼리 쇼에서는 코끼리들이 징, 실포폰 합주를 하며, 음악에 맞춰 집단 춤을 춘다. 춤이 끝난 후



에는 사육사가 코에 쥐어쥔 붓을 가지고 멋진 그림을 그린다. 코끼리들은 코에 걸린 붓을 가지고 

이젤 도화지에 컬러 그림(그림 주제로는 코끼리 뒷모습, 꽃나무 등)을 그리는데 수준이 아주 높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자신의 이름 이니셜(N, M, NT 등)을 서명하는 센스도 보여준다. 또한 축구 공

차기를 통해 운동 실력도 보여준다. 코끼리 쇼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즐

길 수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코끼리 트래킹 (Trekking on Elephants’ Backs) 

이름처럼 코끼리를 타고 강을 건너고 숲을 헤쳐 나간다. 이때 바라보는 주변 밀림 풍광은 태고적 



자연의 신비를 자랑한다. 코끼리는 아주 작은 코끼리부터 거대한 매머드급 코끼리까지 다양하다. 

코끼리 등에는 벤치 의자 모양의 안장이 있어 전혀 불쾌감이 없고 보통 관광객이 2-3명 타며, 코

끼리 머리에는 조련사가 탄다. 코끼리를 타기 전에 바나나 바구니를 사서 탑승한다. 이후 트래킹 

중간 중간 휴식 시간에 코끼리가 코를 낼름 낼름 들이대면 바나나를 간식으로 주는 재미도 잇다.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열을 지어 도도히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체험은 이곳 말고는 체험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이다.  



 

 

 

우마차 (Longing for Ancient Farming, Oxen Cart Riding) 

황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농경 사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농경 사회를 



체험하고 상상해보라. 요즘 도시에서만 자라 농경 사회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중장년 층에게는 옛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것이다. 

 

 

  

 

뗏목 래프팅 (Bamboo Rafting along the Maetaeng River through Forest Jungles) 

뗏목타기 프로그램에서는 대나무로 엮어 만들어진 뗏목을 타고 강을 30-40여분 정도 타고 내려간

다.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평화로우며, 직접 강물을 느낄 수 있어 생동감이 높다. 물 깊이가 어른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때문에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다. 뗏목 앞뒤에서 두 명의 현지인이 뗏목을 저어 운전하는데 도중에 본인이 직



접 떼목을 저을 수 있으며, 현지인이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아준다.  

 

 

 

 

2) 고산족 마을 (Long Neck Beautiful Women in Hill Tribes Village) 

원래 태국의 전통 부족인 고산족은 깊은 산악지대에 거주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 티

베트,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남으로 이주해 정착했다. 현재 태국에는 20여 개에 달하는 고산족이 

살고 있다. 태국 정부에서는 이 곳에 카렌족(목이 긴 여인을 미인이라 생각하여 목에 기다란 링을 

부착하고 삶), 라후족 (색동저고리, 비석놀이 등 고구려 유족)을 포함한 약 10개의 치앙마이 소수 

민족들을 한 곳에 이주시켰다. 과거에는 대부분 원시 생활에 가까운 삶을 했지만 현재 남자들 대

부분은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아있는 원주민들도 관광객 상대로 기념품 판매 등을 하고 있

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빈다. 이곳을 통해서 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

고 즐길 수 있다. 



 

 

 

 

3) 그랜드 캐년 (Grand Canyon, A Fantastic Oasis with Exciting Water Park)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본떠 만든 인공적인 협곡으로 이름도 미국 그랜드 캐년과 동일하며 위엄도 

상당하다.  더위를 피할 바다나 큰 강이 없어서 치앙마이 여행이 아쉬웠다면 치앙마이 그랜드 캐

년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치앙마이의 그랜드 캐년은 서양 여행자들게 인기 많은 지역

으로 구명조끼, 튜브, 보트 등을 유료로 빌릴 수 있다. 한쪽에서는 스릴 넘치는 다이빙을 하고 물 

위에서는 뗏목을 타고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자유로움이 가득한 유럽 어느 바닷가를 연상시키기

도 한다. 바로 옆에는 워터파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물놀이

를 즐길 수 있다. 주변에 경치 좋은 카페 레스토랑도 있으니 치앙마이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물놀



이와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도이 수텝 황금 사원 (A Splendid Golden Temple, Wat Phra That Doi Suthep)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으로 치앙마이에서 서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왓 

프라탓’은 부처의 사리가 안치되었다는 뜻으로, 1383년에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는 수텝 산 해발 

1,000m에 지어졌다. 여기서 바라보는 치앙마이 전경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사원이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300개의 기다란 계단을 따라 

오르면 왓 프라탓 도이수텝의 하이라이트인 황금 대형 불탑을 만

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내고 펀하게 케이블 카를 타고 올

라가는 것이다. 란나 왕조 시절 부처의 사리를 운반하던 흰 코끼

리가 스스로 수텝산까지 올라 그 자리에서 울고 탑을 3바퀴 돌

다 쓰러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으며, 당시 흰 코끼리가 

운반해 왔다는 사리가 불탑에 안치되어 있다.  

 

 

 



 

 

 

 

5)우산 마을 (Umbrella Village) 



버쌍(Bo Sang)은 종이우산 공예품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이 마을과 함께 5km 떨어진 싼깜팸 (San 

Kamphaeng) 마을에서는 종이우산을 비롯해 실크, 목각, 은, 각종 보석 등 기념품을 저렴하게 판

매한다. 싼깜팸 마을에서는 수질이 좋은 온천을 즐길 수 있다.  

 

 

 

 



 

 

6)치앙마이 대학 (Chiang Mai University) 

치앙마이 대학은 아시아 랭킹 100위권에 들 정도로 교육 및 연구 능력이 탁월하며 캠퍼스, 시설, 

시스템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적인 학교이다. 학교는 전기 자동차 형태의 소형 셔틀버스 5개의 

노선이 운영될 정도로 캠퍼스 규모가 방대하며 아름답다. 작년에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7)나이트 바자 (Night Bazaar) 

각종 의류, 가방, 목공예품, 고산족이 만든 옷이나 모자,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정오부터 가게

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하지만 나이트 바자의 참 맛을 느끼려면 저녁에 가는 게 좋다. 무언

가 기억에 남을 기념품을 고르기에 적당하다.  

 



 

 

 

 



8)태국 공주가 다녀간 레스토랑, Saenkham Terrace 

치앙마이의 부촌 한 가운데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태국 공주가 다녀가면서 유명해졌다. 건

물 및 분위기가 부유한 저택같기도 하고 박물관, 미술관 같기도 하다. 여기서 즐기는 태국 음식의 

맛, 서비스, 풍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연인이나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거나, 친구나 지

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 곳을 추천한다. 

 

 



 

 



 

 



 

 

9)골프 

치앙마이는 아름다운 꽃과 아열대 정글, 산악지대로 인해 ‘북부의 장미’라고 불린다. 적절한 가격

에 다양한 스타일의 골프장을 즐겨보자.  

 



 

 



 

 



 

 

 

 

 


